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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수신 즉시 활용해주십시오.

	W컨셉, 단독 상품 통합 브랜드 ‘W Only’ 론칭…
“상품 차별화 전략 속도”

	□ 상반기 단독 상품 거래액 110%↑…별도 엠블럼 표기·코너 통한 브랜딩 강화
□ 6~12일 ‘W Only’ 론칭 기념 정기 행사 개최, 이바나헬싱키 등 협업 적중 브랜드 선봬



패션 플랫폼 W컨셉이 개별로 선보이던 단독 브랜드와 상품을 통합 브랜드 ‘W Only(더블유온리)’로 일원화한다고 3일 밝혔다. 고유의 상품 기획력을 바탕으로 한 단독 영역의 브랜딩을 강화하고, 이를 W컨셉의 차별화된 핵심 경쟁력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실제 W컨셉의 올해 상반기 단독 상품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0% 증가했다. 카테고리별로 패션이 102%, 뷰티가 986% 급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W컨셉은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 페이지 내 전용 엠블럼을 표기하고, 해당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단독’ 코너도 마련해 본격적인 브랜딩에 나선다.

그동안 W컨셉은 파트너사에 고객 데이터 기반의 상품 컨설팅을 제공하며 성공적인 협업 사례를 축적해 왔다. 디자이너 브랜드 ‘이바나헬싱키’의 경우, 셋업에서 투피스로 변화하는 세레모니웨어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블라우스를 단독으로 출시한 결과, 올해 4~6월 브랜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1% 신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W Only’ 론칭을 기념해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첫 정기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이바나헬싱키, 브아빗포우먼, 모한 등 총 12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트렌디한 패션 아이템, 고객 후기가 많은 상품을 하객룩·오피스룩 등으로 소개하는 ▲무드별 큐레이션 등 코너를 선보이며, 향후 격월 단위 정기 행사로 운영할 예정이다.

W컨셉 관계자는 “독보적인 상품을 선보이는 더블유온리를 통해 브랜드사에는 성장 발판을, 고객에게는 차별화된 쇼핑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맙습니다. W컨셉 홍보팀입니다. (총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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